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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5(화)�로마서� 5-8장� �성도, 성령의�사람

성부�하나님은�죄인들을� <사랑>하셨습니다(5:8,8:32,37).

성자�예수님은� <은혜>로�죄를�대속하셨습니다(5:6-8).

보혜사�성령님은�믿고�영접하는�이에게�내주하셔서

존재와�삶에�감화/감동/역사하실�것입니다(8장).

예수님은�우리와�하나님�사이에�담을�허시고

하나님의�사랑과�은혜�가운데로�들어가게�하셨습니다.*�

예수님으로�인하여서�우리의�과거/현재/미래�모두가�

<천국�왕실>에�거하게�된�것입니다(5:1-2,10-11,8:37).�

*헬) prosagoge, 가까이 가져가다, 소개하다, 고위급과의 친분

성도들은� <세례>를�통해�예수님과�연합합니다(6:3-5).

세례�받으며�우리의�옛�사람도�예수님과�함께�죽고,

예수님의�부활과�함께�우리도�새�생명으로�나아갑니다.� �

그러므로�우리는�더�이상�법�아래�놓인�죄의�종이�아니라,

의의�종,�하나님의�종으로서�거룩의�열매를�맺으며

영생에�이르게�될�것입니다(6:11-23, 8:2).

성도의�가장�큰�표지는�성령입니다(8장).

믿음으로�예수님을�영접하면�성령이�내주하셔서

깨달음과�의지만으로�불가능한�일을�하게�하십니다(7장).

성령께서�하나님의�뜻대로�성도들을�위해�중보하시며

본이신�예수님의�형상대로�빚어�가십니다(8:26-27,29-30).

합력하여�선을�이루도록�인도하십니다(8:28).

그리스도인은�예수님의�사람,�성령의�사람입니다.

더�이상�육신을�따르지�않고�성령을�따라�행합니다.

영의�일을�생각하여�생명과�평안에�이르게�됩니다(8:5-6).

바랄�수�없는�중에도�부활을�기억하며�소망하고(8:11,24,25),

어떤�환란도�성령으로�넉넉히�이기게�됩니다.

(5:3-4,8:31-39)

나는�성령의�사람입니까?�

❶ 날마다�주님의�형상대로�빚어지고�있습니까?
❷ 환난과�시험을�넉넉히�이기고�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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